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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활자장오국진선생별세
고인쇄문화발굴·전승에큰족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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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오국진 선생이

지난 3월 2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. 향년 64세. 오국진

선생은 그동안 직지심체요절,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

수많은 활자를 복원해 우리나라 고인쇄문화 발굴과 전

승에 큰 족적을 남겼다.

고 오국진 선생은 1992년 세계 최고(最古) 인쇄물인

‘무구정광대다라니경’을 복원하고, ‘직지심체요절’의

연구가 미비하여 금속활자본이라는 증명과 그 주조방법

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일부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

다년간 실험을 통하여‘직지’가 금속활자본이며 랍주

조방식으로 인쇄되었음을 실증하고 1996년 그 전부를

완전하게 복원했다. 

이 같은 공로로 고인은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

보유자로 인정됐으며 지난해 병환으로 전승활동이 불가

능해짐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.

또한 고인은 조선조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술에 대하여

도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그것이 해포연니법, 즉 주물사

주조법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으며 계미자판, 갑인자판,

월인천강지곡 등을 차례로 복원하 다. 

각서가이기도 한 고인은 김정호의 거작인‘대동여지

도’목판과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인‘무구정광대다라

니경’, ‘훈민정음’서문 그리고 고려대장경인‘반야심

경’등을 각서하기도 했다. 

충북 청원군 현도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학자 던 할

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한자와 쓰기를 배웠다. 대

전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, 주물공장, 충북도

청에서 일하면서도 서예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. 고인은

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 작가로, 한국서예가협회 회원

으로 활동했다. 우송 이상복 선생(95년 작고)에게 금석

문 고증과 서예기법을 사사받았으며 세상을 뜰 때까지

운 했던 동림서관의‘동림’이란 아호도 우송이 지어줬

다.  쇳물 녹이고 활자 만드는 법을 배운 건 1972년 직지

가 공개된 이후다. 성오 신학균 선생, 철제 오옥진 선생

으로부터 서각을 배웠다. 각자장 오옥진 선생은 고인의

친척 형님이다.

1991년 퇴직, 이듬해 청주 북문로에 10평짜리 공방 동

림서관을 차려 고인쇄문화 발굴과 전승에 헌신해 온 고

인은 몇 년 전부터 거동이 어려우면서도‘남명천화상송

증도가’복원에 매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. 

“아직도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고 인줄 아는 사람이 많

아. 직지를 알리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해야지”고인이 남

긴 마지막 말이다.    

금속활자장이란?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장인으로,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
라에서(고려시대) 창안되었던 만큼 우리 전통공예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. 

무구정광대다라니경. 751년이전 통일신
라시대의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
판인쇄물이다. 

작업을 하고 있는 오국진 선생
세계기록유산 직지. 직지심체요절의 권

하의 활자 및 활자판을 복원한 것이다. 
월인천강지곡 상권




